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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기

N포 세대, 영끌 족, 결혼 포기,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세대가 있을 것이다. 바로 우리 사

회의 ‘청년 세대’이다. N포 세대1), 영끌 족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청년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나타낸

다. 결혼 포기, 저출산은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은 청년 세대가 비자발적으로 순응한 현실을 보여준다. 저

출산은 청년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면서 결혼을 기피 하는 청년 세

대에게 원인을 돌리면서 청년 세대와 같이 등장하는 단어다. MZ 세대는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신조어로 1981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통칭

한다. 언론에서는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젊은 세대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청년 세대와 관련해서 언론은 

정부의 청년 세대 지원정책2)과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을 전달했다3). 김남국 코인 사건 발생 당시에는 더

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8개 시‧ 도당 대학생위원회의 기자회견과 청년 세력의 반란 움직임에 

주목했다4).

언론이 청년 세대를 호명하는 방식은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언론이 

특정 대상이나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사건을 정의하고, 언론이 호명한 대로 바라보게 하는 효과

가 있다(슈메이커 & 리즈, 1996). 언론은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모두 전달할 수 없다. 기자가 특정 요소를 선택하거나 배제하고, 선택한 요소를 강조해서 보도한다. 이것

을 프레임(frame)이라고 하는데, 언론의 프레임은 사건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언론이 사건을 

프레임 하는 방식은 수용자의 주관적 현실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리즈 & 슈메이커, 1996). 사건

1)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　

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희망 저축

3) 국민의 힘 청년 정책 네트워크 출범

4)  김남국 코인 파문에 커지는 청년들의 분노...민주당 MZ 세대도 들고 일어났다, 더퍼블릭, 2023년 5월 14일자, https://
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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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쟁점화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처한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에서 청년에게 귀인 한다면 청년

이 처한 현실을 뛰어넘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자발적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초저출산, 인구 절벽 등 

밀접하게 연결된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해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청년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청년 지원 정책이 계속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

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청년에 대한 미디

어의 재현, 표상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청년 담론을 살피기 위해 

‘뉴스와 시사 정보를 습득하고 소비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한 유튜브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한국언론진

흥재단, 2021). 청년 담론 관련해서 이용자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에 주목하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봤다. 

청년 세대와 함께 이 연구는 청년 담론에서 여성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주목했다. 2, 30대 여성

은 청년이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돼야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가해

자보다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에 주목하고(홍주현·손영준, 2018; 홍주현, 2017), 사건의 발생 원인을 피

해자인 여성에게 돌렸다. 여성 개인의 행동을 묘사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사건의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피해자 비난 현상을 나타냈다(홍주현, 2017).

이 연구는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청년 담론을 살피고, 언론이 청년 세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규명함으로써 언론 보도의 문제를 찾고자 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는 청년 담론의 확산 과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밝혔다. 

▬ 이론적 배경

1. 미디어의 현실구성 방식 :언론의 프레임 

현실구성 이론은 언론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건은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 

현실(reality)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언론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시간과 지면의 제약뿐만 아니라 제한된 인원을 갖고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취

재할 수 없다. 매일 뉴스를 생산해야 하는 뉴스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뉴스 가치, 게이트키핑, 출

입처 제도, 특파원 등 유용한 장치를 마련했다(슈메이커 & 리즈, 1996). 

뉴스 가치 측면에서 언론은 중요하고, 흥미롭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에 주목한다. 힘이 있

고, 중요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자주 보도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이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

을 심어준다. 현실구성이론은 현실(reality)을 객관적 현실,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 현실, 수용자의 주관적 

현실의 세 개로 구분하고 이들의 관계를 통해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이 어떻게 수용자들에게 전달되는지 

설명한다(Adon & Wane. 1984).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객관적 현실로 보는데, 객관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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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있는 그대로의 일이다. 이 현실을 언론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언론은 조직

의 뉴스 가치, 조직의 공적 책무, 조직의 이익, 언론으로서의 책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건을 전달한

다. 이를 미디어에 의해서 현실이 구성됐다고 한다. 수용자는 객관적 현실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현실을 접한다. 수용자의 현실은 수용자의 지식수준이나 경험, 언론 보도의 영향을 받고, 개

인마다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수용자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언론 보도가 수용자

의 현실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1] 언론에 의해 구성된 현실5)

엔트만(Entmann, 1993)은 언론이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프레임(frame)으로 설명했다.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은 시간과 공간, 지면의 제약으로 사건 사고를 있는 그대로 전달

할 수 없다.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요소를 선택하거나 배제하고, 선택한 요소를 강조하면서 현

실을 보여준다. 현실을 구성하는 프레임에 따라 수용자들은 현실(reality)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언론이 청년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는 중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년 담론과 관련된 주

제를 살피고,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중심 단어를 찾았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단

어와 단어의 관계에 내재 된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실제 언론에서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분석한다는 점

에서 언론이 구성한 현실을 규명할 수 있다. 

2. 언론의 경계 규정 : 정상과 비정상
  

언론이 현실을 보여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다. 홀린(Hallin, 

1986)은 언론이 보여주는 세계를 합법적 논쟁영역, 합의 영역, 일탈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언론은 합법

적인 영역 내에서 객관성과 균형성을 도모한다고 했다(슈메이커 & 리즈, 1996). 합의 영역은 국가의 질

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사회의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 간에 이견이 없다. 합법적

5) Adon & Mane(1984), p. 307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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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논쟁영역은 이슈와 관련해 갈등이 존재하고,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공중이 존재한다. 일탈 영역은 사

회의 주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이 영역의 주제를 다룰 때 언론은 중립성을 포기한다고 했다. 언론

은 사회 체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 이 범위를 벗어난 사건, 인물, 대상을 

일탈로 규정한다. 일탈로 규정한 행위, 이슈에 대해 언론은 비난하고 비판의 입장이다. 

언론은 전쟁, 살인, 범죄 등을 일탈로 규정하는데, 일탈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들이 때로는 정당한 행

위로 여겨지기도 한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한 CNN의 보도를 예로 들 수 있다. 국익에 따라 전

쟁이 합법적인 논쟁영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일탈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낙인 이론(Bernburg, 

2009)은 사회에서 개인이 범죄자나 일탈 행위를 한 사람으로 낙인되면, 낙인되기 전의 행동 패턴과 심

리적 요인과 낙인이 결합해 개인의 일탈적인 행위, 범죄 행위가 만성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낙인 이론

은 범죄의 원인에 주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행위를 범죄라고 호명하고, 범

죄자,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언론이 사건, 개인을 일탈의 영역에 속하게 하는 방법 중에 호명은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을 수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호명함으로써 사건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

다. 우한 폐렴을 코로나19로 명명한 것은 우한 폐렴으로 부르면 우한 지역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폐렴과 같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우한 지역과 관련이 없고, 폐렴과는 구별된 새로운 

병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의 호명은 수용자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

의해야 한다. 언론이 성범죄 사건을 부를 때 피해자 중심으로 부른다든지(손영준, 홍주현, 2018), 20대 

여성을 된장녀로 호명하거나 살인진드기, 홍콩 독감과 같이 특정 구성원, 곤충, 병명을 부르는 방식은 수

용자가 사건을 인지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언론의 호명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언론에서 청년 담론을 다룰 때 청년 세대를 어떻

게 호명하는지 살폈다. 

3. 계층 모델로 본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는 뉴스, 드라마 같은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사회학의 관점에서 계층 모델로 설명했다. [그림 2]는 이들이 설명한 계층 모델을 보여준다. 원의 

가장 안쪽은 기자 개인적 차원으로 교육 수준, 종교, 인종 등이 기사를 작성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다음은 미디어 관행으로 관행은 언론인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는 일이다. 언론의 뉴

스 가치, 게이트키핑, 출입처 제도, 특파원 제도 등이 미디어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디어 뉴

스 조직의 속성이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등장한 이후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이 많

아졌다.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 개인, 기관 등 뉴스생산자가 다양해졌다. 이밖에 사회제도와 

사회 체계가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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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층 모델로 본 미디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연구는 계층 모델에서 미디어 조직 차원에 주목했다. 다양한 뉴스생산자를 더즈(Deuze, 2003)의 

분류를 기준으로 살폈다. 더즈는 미디어가 진화하면서 전통적인 주류 언론 외에 여러 뉴스생산자가 등

장했다면서 온라인 저널리즘을 설명했다. 더즈의 분류를 참고로 뉴스 조직이 전문적인 편집 시스템을 

갖췄는지와 뉴스 생산과정에 전문 기자 외에 일반 개인의 참여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살펴봤다. 전문

적인 편집 시스템을 갖추고, 일반 개인이 뉴스 생산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매체로 주류 언론이 있다. 인

터넷 매체는 주류 언론에 비해 게이트키핑이 엄격하지 않고, 시민기자가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전

문적 시스템 중간, 개인의 뉴스 생산 중간으로 봤다. 개인 채널은 개인의 뉴스 생산 참여는 높으나 전문

적인 시스템은 갖추지 않았다.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에 공존하는 다양한 뉴스생산자의 속성을 이같이 살펴보고, 어떤 뉴스생산자가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봤다. 

<표 1> 유튜브의 뉴스생산자 분류

뉴스 생산과정
개인의 뉴스 생산 참여

낮음 중간 높음

전문적인 
편집 시스템

높음 주류 언론

중간 인터넷 매체

낮음 개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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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소셜미디어에 공존하는 다양한 뉴스생산자 중에서 청년 담론을 확산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이들은 어떤 내용을 확산하는가?

둘째,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는 청년 담론의 정서는 어떠한가? 청년 담론과 정서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소셜미디어의 청년 담론의 확산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는가? 영향력 상위 뉴스 생산자          

는 누구인가?

넷째, 소셜미디어 뉴스생산자의 정서에 따라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가?

▬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청년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과 내용분석을 했다. 먼저, 청년 담론 확산 주체 및 정서를 분석하고,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가 누구인

지 알아봤다. 끝으로 헤드라인의 정서별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살폈다. 

<표 2> 연구 문제 및 분석 방법

연구 문제 세부 내용 분석 방법

청년 담론 확산 주체 확산 주체 및 확산 주체별 청년 담론
네트워크 분석

내용분석

청년 담론 정서 분석 헤드라인 정서 분석 내용분석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분석

정서별 뉴스생산자의 
메시지 분석

정서별 메시지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2. 자료 수집 방법

유튜브 동영상은 노드엑셀(NodeXL)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집했다. 노드 엑셀을 이용하면 검색어를 입

력한 후 원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 동영상 수집 방법은 추천 동영상을 불러오는 것과 동일 

id가 댓글을 남긴 두 개의 동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다. 이 연구는 정부에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출시한 2023년 5월 1일부터 분석 시점인 9월 23일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정했다. 분석 대상 동영상 수를 

200개로 정하고, 검색어는 ‘청년 세대, 청년 정책’으로 했다. 노드 엑셀은 유튜브 동영상의 제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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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description), 댓글(comment), 해시태그(#)에 검색어가 있으면 동영상을 불러온다. 뉴스생산자의 

영향력은 여러 중심성 값 중에서 동영상 간에 차이가 큰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기준으로 정했다. 

노드 엑셀을 통해 수집한 유튜브 동영상 네트워크는 방향성이 있는 데이터이므로 내향 연결 중심성, 외

향 연결 중심성 값이 제공된다. 네트워크에서 값의 차이가 두드러진 값을 선택했고, 매개 중심성 값을 고

려해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를 선정했다. 

연결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노드와 연결된 모든 노드의 수를 합산 것이다. 연결 중심성이 클수록 네

트워크에서 여러 노드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네트워크에

서 특정 노드와 직접 연결된 모든 노드 간 거리를 측정한 값으로 매개 중심성이 크면 네트워크에서 매개

자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Smith, Shneiderman, Smith, 2011). 

다음으로 청년 담론과 2030 세대 여성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피기 위해 네이버에서 여성 관련 언론 

보도를 수집했다. 유튜브 동영상과 같은 기간으로 언론 보도를 수집했다. 

3. 분석 대상 네트워크 속성

유튜브 동영상 네트워크 분석 결과 196개의 동영상이 수집됐고, 이 동영상들은 단일 연결 349, 중복 

연결 698을 나타냈다. 전체 연결은 1,047이었다. 

<표 3> 네트워크 속성(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 속성 값

Vertices  196

단일 연결(Unique Edges)  349

중복 연결(Edges with Duplicates)  698

전체 연결(Total Edges) 1,047

4. 주요 변인 조작적 정의

  (1) 뉴스생산자

더즈(Deuze, 2003)의 온라인 저널리즘 분류를 기준으로 소셜미디어 뉴스생산자를 주류 언론, 인터넷 

매체, 개인, 기관/단체, 정부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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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담론 주요 내용

청년 담론은 유튜브 헤드라인을 기준으로 분석 유목을 정했다. 분석 유목을 청년 관련 정부 정책(청년 

정책, 청년계좌), 청년 일자리, 청년 생활실태(청년실태, 청년거주 실태), 저출산, 정부 정책(국민연금 고

갈), 청년 취업(청년 정치인), 해외 청년 문제로 분류했다. 각 유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표 2>와 같다. 

<표 4> 청년 담론 관련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예시

청년 관련
정부 정책

청년 정책 청년 예산, 청년 소통, 청년 보좌역 신설

청년계좌
청년도약계좌

지난해 청년 희망 저축 해약자 늘어
신혼부부 혼인신고 미뤄 : 대출 조건 때문에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취업난, 명예퇴직, 실업률, 고립 청년

청년 생활 실태
청년실태

식비, 쉬는 청년, 무기력, 결혼하지 않는 이유, 사채
분교에 대한 생각, 청년 가치관, 청년 고독사, 고립, 은둔 청년, 빈부격차

청년 크리에이터

청년거주 실태 전세 사기, 월세 선호, 주거 환경

저출산 인구소멸
저출산

지역 인구 소멸

정부 정책 국민연금 고갈 청년층 인구 감소

청년 취업 청년 정치인 청년 정치인 인터뷰

해외 청년 문제
중국취업난

해외 청년 취업난

청년 담론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 정책이 31.6%로 가장 많았고, 청년계좌가 16.4%로 뒤

를 이었다. 이어서 청년실태 15.3%, 청년 일자리 14.1%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과 청년계

좌가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이외에 청년실태, 청년 일자리 등 청

년들의 삶을 조명한 기사가 많았다.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청년 담론과 재생산: 청년 담론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젠더화된 기술: 위기에서 기회로 27

<표 5> 청년 담론 관련 주요 내용 빈도 분석 결과

빈도 퍼센트

주요
내용

중국 취업난 11 6.2

인구소멸 16 9.0

청년계좌 29 16.4

청년 정책 56 31.6

청년 일자리 25 14.1

청년실태 27 15.3

청년거주실태 8 4.5

청년 정치인 5 2.8

전체 177 100.0

 (3) 청년 담론 정서

청년 담론에 대한 정서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구분했다. 긍정은 청년이나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 호

의적이거나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부정은 청년이나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 비호의적이거나 

비난, 비판을 나타낸 것이다. 중립은 긍정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지 않거나 청년 정책을 사실 중심

으로 전달한 것이다.

<표 6> 정서

종류 조작적 정의 세부 예시

긍정
청년, 청년 관련 정책이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내용, 청년 정책을 
지지

청년계좌 최고 금리 6%, 

부정
인구감소, 결혼 포기, 실업 등 청년, 청년 관련 정책이 부정적이거
나 비호의적인 내용, 청년 정책 반대

중립
청년 정책을 사실 중심으로 기술
긍정이나 부정적 정서가 드러나지 않음

유튜브 동영상 정서를 분석한 결과 부정이 44.1%로 긍정 42.9%보다 약간 많았다. 중립은 13.0%를 차

지했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28

 2023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표 7> 정서 빈도 분석 결과

빈도 퍼센트

정서

긍정 76 42.9

부정 78 44.1

중립 23 13.0

전체 177 100.0

이러한 분석 유목을 기준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 분석지는 다음과 같다. 

[내용 분석지]

▪매체 종류(대분류)
    1. 방송 2. 신문 3. 라디오 4. 인터넷 매체 5. 개인 6. 정부 7. 기관단체 8. 지역 언론

▪매체 종류(소분류)
    1. 지상파 2. 종편 3. 보도 4. 라디오 5. 신문 6. 라디오 7. 인터넷 매체 8. 개인 9. 정부 
    10. 기관단체 11. 지역 12. 지역 언론

▪정서
    1. 긍정 2. 부정 3. 중립

▪주요 내용
    1. 중국 취업난 2. 인구소멸 3. 청년계좌 4. 청년 정책 5. 청년 일자리 6. 청년실태 7. 청년거주실태 8. 청년 정치인

▬ 분석 결과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청년 담론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누가, 어떤 메시지를 확산하는지 분석

했다. 

1. 연구 문제 1: 청년 담론 확산 주체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에 공존하는 다양한 뉴스생산자 중에서 영향력자(influential)를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했고, 수집한 동영상의 뉴스생산자를 내용분석 한 후 동영상 점유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77개의 동영상 중에서 방송이 57.6%로 가장 많았고, 정부 18.6%, 개인 11.9% 순으로 나타나 청년 담

론과 관련해 여러 공중의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방송을 제외한 언론 매체로는 인터넷 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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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로 많았고, 신문, 라디오, 지역 언론은 각각 1.7%에 불과했다(표 6). 방송을 조직의 속성에 따라 구

분해 보면 지상파가 40.1%로 가장 많고 보도 11.3%, 종편 5.1%, 지역방송 1.1% 순이었다(표 7). 소셜미

디어가 등장한 이후 뉴스 소비 매체로서 텔레비전과 신문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결과는 유

튜브에서 전통 매체 특히 방송의 영향력이 적지 않고 지상파가 이용자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소셜미디어 뉴스생산자 빈도 분석           <표 9> 소셜미디어 뉴스생산자 빈도 분석(세부)

빈도 퍼센트

매체
종류

방송 102 57.6

신문 3 1.7

라디오 3 1.7

인터넷 매체 7 4.0

개인 21 11.9

정부 33 18.6

기관단체 5 2.8

지역 언론 3 1.7

전체 177 100.0

다음으로 여러 뉴스 생산 주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봤다. 청년 담론과 관

련해 유튜브 동영상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한 결과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다. 가장 많은 동영상

이 검색된 방송이 청년 담론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방송은 청년도약계좌(18.6%)와 청년 정책

(17.8%) 등 정부의 정책 홍보를 많이 다뤘다. 정책 홍보와 함께 청년 일자리(16.7%), 청년실태(15.7%)

와 같은 청년이 처한 문제도 조명했다. 인구소멸 문제를 다루면서 청년 세대의 결혼 포기, 저출산 문제를 

보도했고(14.7%), 방송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취업난도 다뤘다(10.8%). 인터넷 매체

(71.4%)와 개인(33.3%)은 청년 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뤘다. 정부나 기관/단체는 청년 정책을 홍보

했다(각각 57.6%, 60.0%). 정부는 청년 정책 > 청년계좌 > 청년 정치인 순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

했다. 청년들이 처한 심각한 현실은 방송에서 주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퍼센트

매체
세부

지상파 71 40.1

종편 9 5.1

보도 20 11.3

라디오 3 1.7

신문 3 1.7

인터넷 매체 7 4.0

개인 21 11.9

정부 25 14.1

기관정책 5 2.8

지역 8 4.5

지역 언론 3 1.7

지역방송 2 1.1

전체 1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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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매체 종류별 청년 담론 교차분석 결과

매체 종류
전체

방송 신문 라디오
인터넷
매체

개인 정부 기관단체 지역언론

세부
내용

중국 취업난
빈도 11 0 0 0 0 0 0 0 11

% 10.8% 0.0% 0.0% 0.0% 0.0% 0.0% 0.0% 0.0% 6.2%

인구소멸
빈도 15 0 0 0 0 0 1 0 16

% 14.7% 0.0% 0.0% 0.0% 0.0% 0.0% 20.0% 0.0% 9.0%

청년계좌
빈도 19 0 0 0 4 6 0 0 29

% 18.6% 0.0% 0.0% 0.0% 19.0% 18.2% 0.0% 0.0% 16.4%

청년 정책
빈도 18 3 0 5 7 19 3 1 56

% 17.6% 100.0% 0.0% 71.4% 33.3% 57.6% 60.0% 33.3% 31.6%

청년 일자리
빈도 17 0 2 1 3 1 1 0 25

% 16.7% 0.0% 66.7% 14.3% 14.3% 3.0% 20.0% 0.0% 14.1%

청년실태
빈도 16 0 1 1 5 2 0 2 27

% 15.7% 0.0% 33.3% 14.3% 23.8% 6.1% 0.0% 66.7% 15.3%

청년거주
실태

빈도 6 0 0 0 2 0 0 0 8

% 5.9% 0.0% 0.0% 0.0% 9.5% 0.0% 0.0% 0.0% 4.5%

청년 정치인
빈도 0 0 0 0 0 5 0 0 5

% 0.0% 0.0% 0.0% 0.0% 0.0% 15.2% 0.0% 0.0% 2.8%

전체
빈도 102 3 3 7 21 33 5 3 17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92.050, df=49, p< .000

2. 연구 문제 2: 청년 담론 정서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뉴스생산자들이 청년과 관련해 어떤 정서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의 헤드라인을 분석했다. 헤드라인에 나타난 정서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구분하고, 매체 종류별 

정서를 교차 분석했다. 방송은 부정 정서가 63.8%로 긍정 26.5%보다 많았다. 신문은 모두 긍정 정서를 

나타냈고(100.0%), 인터넷 매체와 개인도 긍정 정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각각 57.1%, 47.6%). 정부와 

기관/단체는 긍정 정서가 매우 높았다(각각 81.8%,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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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매체 종류별 정서 교차분석 결과

매체 종류
전체

방송 신문 라디오
인터넷
매체

개인 정부 기관단체 지역언론

헤드라인
정서

긍정
빈도 27 3 1 4 10 27 3 1 76

% 26.5% 100.0% 33.3% 57.1% 47.6% 81.8% 60.0% 33.3% 42.9%

부정
빈도 65 0 1 3 6 1 1 1 78

% 63.7% 0.0% 33.3% 42.9% 28.6% 3.0% 20.0% 33.3% 44.1%

중립
빈도 10 0 1 0 5 5 1 1 23

% 9.8% 0.0% 33.3% 0.0% 23.8% 15.2% 20.0% 33.3% 13.0%

전체
빈도 102 3 3 7 21 33 5 3 17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52.283, df=14, p< .000

다음으로 세부 내용과 정서를 교차 분석해 이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폈다. <표 10>을 보면, 

긍정 정서는 청년 정치인과 청년 정책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년거주 실태의 50.0%, 청년계좌의 

37.9%가 긍정 정서를 나타냈다. 이밖에는 모두 부정 정서가 많았다. 중국 취업난이 90.9%의 부정 정서

를 나타냈고, 청년 일자리 76.0% > 인구소멸 75.0% > 청년실태 74.1% 순으로 부정 정서가 많았다. 

<표 12> 청년 담론 세부 내용별 정서 교차분석 결과

세부 내용

전체중국
취업난

인구
소멸

청년
계좌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청년실태
청년거주

실태
청년

정치인

헤드라인
정서

긍정
빈도 1 2 11 46 5 2 4 5 76

% 9.1% 12.5% 37.9% 82.1% 20.0% 7.4% 50.0% 100.0% 42.9%

부정
빈도 10 12 7 7 19 20 3 0 78

% 90.9% 75.0% 24.1% 12.5% 76.0% 74.1% 37.5% 0.0% 44.1%

중립
빈도 0 2 11 3 1 5 1 0 23

% 0.0% 12.5% 37.9% 5.4% 4.0% 18.5% 12.5% 0.0% 13.0%

전체
빈도 11 16 29 56 25 27 8 5 17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99.965, df=14, p<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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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3: 청년 담론 관련 뉴스생산자의 영향력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매체별 영향력 분석 결과:전체 동영상 네트워크/ 매체별 그룹 네트워크/ 정서별 그룹 네트워크

여러 뉴스생산자 중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그림 3]은 전체 동영상 네트워크 분

석 결과이다. 매개 중심성이 클수록 보라색을 나타내는데, EBS 다큐, 금융위원회, 서울대학교, KBS 뉴

스, 비디오 머그의 매개 중심성값이 커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드의 크기는 조회 

수를 나타낸다. EBS 다큐, YTN, 금융위원회, 서울대학교 KBS News, SBS 뉴스의 조회 수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청년 담론과 관련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정부(금융위원회), 기관(대학교) 등 다양한 뉴스생

산자가 영향력을 나타내 소셜미디어가 여러 의견이 생산하고 확산하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청년 담론 유튜브 동영상 네트워크 분석 결과

(매개 중심성이 클수록 보라색, 노드의 크기는 조회 수를 나타냄)

매체별로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매체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기관 중에서는 서울

대학교가,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언론사는 YTN, EBS 다큐, KBS 다큐, SBS 뉴스의 영향력이 컸다. 개인 

채널은 청년 정책 사용설명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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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청년 담론 유튜브 동영상 매체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매개 중심성이 클수록 보라색, 노드의 크기는 조회 수를 나타냄)

정서별로 그룹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림 5]에서 하늘색은 긍정, 곤색은 부정, 초록은 중립

을 나타낸다. 긍정 정서를 나타내는 동영상 중에서는 비디오 머그, SBS 뉴스, 윤석열, 대한민국정부, 청

년 정책 사용설명서의 영향력이 컸다.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동영상 중에서는 영향력이 큰 동영상이 많

았는데, EBS Documentary, SBS 뉴스, KBS 시사가 영향력 상위였다. 중립은 KBS와 금융위원회가 영

향력 상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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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청년 담론 유튜브 동영상 정서별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

(매개 중심성이 클수록 보라색, 노드의 크기는 조회 수를 나타냄)

(2)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 10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 10을 살펴본 결과, 중국 취업난을 다룬 YTN의 연결 중심성이 21, 매개 중심

성이 69.3020으로 유튜브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용자 반응도 활발했는데, 조회 수 10,024였다. 다음으

로 인구소멸을 주제로 한 EBS Documentary가 연결 중심성 24, 매개 중심성 689.961로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이 동영상의 조회 수는 11,765, 좋아요 123, 댓글 수 121개로 이용자 반응 역시 활발했다. 다

음으로 정부의 청년 정책을 홍보한 금융위원회와 KBS News 동영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정부 

정책을 소개한 2개의 동영상을 제외하면 이후에는 청년 일자리와 인구소멸을 다룬 동영상이 영향력 상

위 10개에 포함됐다. 비디오 머그, KBS 다큐, 서울대학교에서 인구소멸을 다뤘고, SBS 뉴스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SBS 뉴스는 청년 세대를 ‘청년 백수,’ ‘성인 자녀는 쉬고....’ 등 부정

적으로 묘사했고, 청년과 노인 갈등을 헤드라인에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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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 10 중심성 값, 헤드라인

저자
(author)

세부
주제

헤드라인
내향 

중심성
외향

중심성
매개 

중심성

이용자 반응

조회 수 좋아요 댓글 수

YTN
중국

취업난
‘시한폭탄’ 中 청년들...새로 등
장한 직업

6 15 693.020 10,034 64 91

EBS
Documentary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외국인 없으면 지
금’ 지방 경제 큰손 외국인 없
으면 돈이 돌지 않는 지방 경제 
현실│인구 대기획 초저출생

24 0 689.961 11,765 123 121

금융위원회
청년
계좌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 정
책인 청년도약계좌

15 5 562.608 142,961 1,886 1,210

KBS 
News

청년
계좌

청년도약계좌 12개 은행서 8
일 출시···최종금리 12일 결

11 4 509.660 982,726 6,076 6,440

비디오
머그

인구
소멸

2050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
는 믿기 힘든 현실! 노인 VS 청
년 갈등에 가족까지 버린다?

9 14 468.417 1,101,376 4,806 3,504

SBS
뉴스

청년
일자리

‘청년 백수’ 126만 시대…취업
해도 금방 ‘사표’ 왜? 

2 16 445.820 582,054 5,541 1,388

SBS
뉴스

청년
일자리

“번듯한 직장” 옛말…청년들이 
돌아섰다

6 11 442.391 6,947 71 88

KBS
다큐

인구
소멸

30분 리얼토크–초저출생 
0.78 【청년】ㅣ청년들과 부모
들의 솔직한 목소리, 그들이 직
접 제안하는 정책

6 13 412.416 438,128 10,404 3,058

SBS
뉴스

청년
일자리

성인 자녀는 쉬고 부모는 일터
로…우리나라 취업자 현황

13 2 387.632 2,833,067 54,567 3,590

서울대학교
인구
소멸

초유의 저출산 고령사회 한국, 
인구문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
가? 

15 5 385.506 2,166 28 22

4. 연구 문제 4: 헤드라인의 정서별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청년 담론 관련해서 긍정, 부정 정서를 나타낸 헤드라인에 대해 의미연결망 분석했다. 먼저, 긍정 정서

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 보좌역, 취임 1주년, 미래, 혁신의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컸는데, 

청년 정치인에 주목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최고이고, 미래의 주역이라고 언급한 것을 강조했다. 

청년 정책, 청년도약계좌, 출시, 5천만 원, 금리는 청년들이 5년간 적금을 부으면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단어이다. 긍정 정서를 담은 헤드라인을 보면, 청년들이 보좌역으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이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호명함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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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긍정 정서 영향력 상위 단어 20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청년 83 11918.558 청년이 12 1020.000

청년보좌역 32 3756.854 최고 20 894.488

청년 정책 44 3727.814 청년도약계좌 23 867.975

대한민국 33 2673.792 윤 대통령 40 745.847

미래 38 2281.792 출시 15 346.811

만난 31 1610.781 금리 15 287.381

혁신 26 1325.679 정의롭고 22 281.144

최대 25 1154,240 취임 1년 17 179.571

넣으면 16 1027.151 5천만 원 12 157.204

윤석열 11 1020.000 점검회의 18 150.131

부정 정서를 나타낸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청년이 연결 중심성 116, 매개 중심성 

41363.631로 가장 영향력이 컸고, 이어서 중국,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주목했다. 실업률이 역대 최

고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뒷목 잡는 시진핑’을 부각했다. 언론이 청년 세대 문제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저출산이다. 저출산과 함께 지방 소멸 문제를 다루면서 전남 등 지방의 청년 나이가 46세까지라

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청년 세대의 취업난을 쟁점화했는데, ‘한숨’이라는 단어로 청년이 처한 현실

을 보여줬다. 언론에서 세대 간 갈등을 부각하는 현상도 볼 수 있는데, 2030 세대와 4050 세대, 청년과 

노인의 갈등 구조로 청년 문제에 접근했다. 현 정부에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

좌의 문제를 짚으면서 정책의 한계를 강조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쟁점화했는데, 전세 사기로 청년

들이 월세에 ‘갇힌’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표 15> 부정 정서 영향력 상위 단어 20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청년 116 41363.631 초 저출생 23 2486.079

중국 51 12033.221 지방 16 1745.000

청년들 74 11438.194 떠나는 11 1745.000

현실 27 4061.917 청년들이 9 1400.000

2030 23 3988.248 청년도약계좌 10 1400.000

저출산 27 3936.214 목소리 16 1400.000

금리 11 3440.000 한숨 20 1123.024

시작됐다 19 3396.786 취업난 20  823.375

민주당 14 2768.000 기회 12  648.810

않는 16 2518.107 갇힌 15  6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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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미디어에서 재현한 청년 세대

1. 청년 담론 분석 결과 요약

다양한 뉴스생산자가 공존하는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는 청년 담론을 살피기 위해 청년 담론 관련 유

튜브 동영상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에 공존하는 다양한 뉴스생산자가 청년 담론과 관련해 여러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방송, 신문, 라디오, 인터넷 매체 등 언론 매체 외에 개인, 기관/단체, 정부, 지역언론 등 다

양한 뉴스생산자가 메시지를 생산했다. 정부와 기관/단체는 청년 정책, 청년도약계좌, 지역의 청년 정책 

등을 알렸고, 방송은 정부 정책 홍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청년 생활 환경 실태, 청년거주 실태 등 한국사

회의 청년이 당면한 문제를 다뤘다. 

소셜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 과정에서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메시지가 생산되고 확산하는 것을 확인

했다.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언론은 청년도약계좌와 각 지역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

보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책 홍보에 언론에만 의존

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헤드라인에 대한 정서를 분석한 결과 방송이 부정 정서가 가장 많았고, 정부와 기관/단체는 긍

정 정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년 담론의 주요 내용과 정서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긍정 정서는 

청년 정책, 청년계좌, 청년 정치인이 많았고, 중국 취업난, 청년 일자리, 청년거주실태, 인구소멸이 부정 

정서가 많았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소셜미디어의 여러 뉴스생

산자 중에서 방송이 청년이 처한 현실을 전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셋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뉴스생산자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언론사, 정부, 기관(대학교) 등 다양

한 뉴스생산자의 메시지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정서는 정부가, 부정 정서는 언론사가 확산했

다. 영향력 상위 뉴스생산자 10을 보면, SBS 뉴스, YTN, KBS 다큐, 금융위원회, 서울대학교가 차지했

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 홍보 외에 청년 일자리, 인구소멸, 중국 취업난 등 청년 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다

뤘다. 

넷째, 정서별로 헤드라인에 대해 의미연결망 분석한 결과, 긍정 정서 관련해서는 청년 보좌관, 미래세

대, 국정의 동반자 등이 있고, 부정 정서 관련해서는 초저출산, 한숨, 취업난 등 부정적인 단어가 영향력 

상위에 있었다. 언론은 청년 세대와 노인, 2030 세대와 4050 세대를 가르면서 취업 문제에 접근했다. 

2.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뉴스생산자를 통해 재현된 청년

소셜미디어의 뉴스생산자들은 청년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봤다. 호명(naming)을 통해 청년을 규정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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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먼저 정부는 청년 세대를 ‘미래세대의 희망’이고, ‘국정의 동반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정부에 

진출해 취임 1주년은 맞은 청년 보좌역을 부각해 나이와 관계없이 중요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

을 줬다. 청년도약 계좌를 통해 5년이면 누구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반해 청년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보면, (2030 세대) 알콜 중독자, 무주택자 (청

년), (청년) 백수, (월세에 갇힌) 청년 세대처럼 오늘날 청년이 처한 현실을 드러내는 수식어가 많았다. 청

년 연체율이 증가한다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 비율이 높다는 등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명

했다. 청년들이 집을 포기했다면서 전세 사기로 인해 월세에 갇힌 청년들이나 한 평에 삶을 의지하는 청

년 문제를 다뤘다. 청년 세대의 빈곤이 중 장년층까지 이어진다면서 청년 세대부터 빈부격차가 벌어진

다는 것을 강조했다. 

취업난도 언론에서 주목한 이슈 중 하나였는데, 청년 백수라고 호명하면서 그냥 쉬겠다는 2030 세대

를 부각했다. 자발적인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것인데, ‘성인 자녀는 쉬고, 부모는 일터로.’ ‘노인 vs 

청년 갈등’처럼 취업난을 세대 갈등 문제로 조명한 것은 문제를 부각하고 해결하기 위한 보도로 보기 어

렵다. 심지어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서 ‘4050 우리는?’처럼 명퇴와 실업으로 어려움에 놓인 4050 

세대의 현실을 강조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도약계좌’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다뤘다. 높은 금리와 부모

의 재산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5년이

라는 기간도 부담스럽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년 문제를 다루면서 언론은 중국의 살인적인 취업난과 취업을 포기한 세계 청년들 문제도 다뤘다. 

특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살인적이라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님을 부각했다. 

소셜미디어의 뉴스생산자 중 하나인 언론에서 재현된 청년은 취업 의지가 없고 자발적으로 쉬는 존재

이다. 취업 의지가 강한 노년 세대와 대비하면서 취업 문제를 청년의 의지 문제로 본다. 청년 실업률은 

어두운 한국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 사원 모집을 줄여 가업경영 구조를 

개설하려는 기업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년의 낮은 취업률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해야 한다. 

물론 언론이 청년들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기 불가능한 한국의 주거 현황을 전달하고, 청년 세대

의 빈부격차가 이들이 중장년층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면서 청년 문제를 사회의 계층 간 문제로 다루

기도 했다. 언론이 청년 세대보다 노년 세 개의 취업률이 더 높다는 현실을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만 문제의 원인을 청년 개인에게 돌리거나 세대 간 갈등 문제로 접근한다면, 청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다.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정부에 제안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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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세대 안의 여성

청년 담론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분석 결과와 별도로 2, 30대 여성이 미디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텍

스트 분석을 통해 살폈다. 언론에 나타난 청년 세대의 여성은 첫째, 진취적이고 독립적이다. 일명 야쿠르

트 아줌마로 취업한 MZ 세대를 조명하면서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능력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

다고 했다. 연세대를 졸업한 여성도 ‘야쿠르트 아줌마’로 취업했다면서 기업체 취업과 달리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왜 젊은 여성들이 4, 50대 주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직종에 몰리는지 사회 구

조적 원인은 없는지 진단해야 한다. 

둘째, 30대 알콜 중독자, 마약 의심 20대 여성, 또래 살인 정유정 등 젊은 여성의 일탈 행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알콜 중독, 마약, 살인은 사회 통념상 젊은 여성의 이미지와 거리가 먼 사건들이라는 점

에서 언론의 입장에서는 뉴스 가치가 높다. 다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2, 30대 남성의 알콜 중독, 마약 

문제도 조명하고 젊은 세대가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은 성범죄 피해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주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로 언론에 자주 등장

했다. 여성의 87%가 연인의 과도한 집착도 데이트 폭력으로 인지하고6) 데이트 폭력 10건 중 2건이 살인

과 같은 강력 범죄7)로 드러난 상황에서 언론이 데이트 폭력을 자주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트 폭

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보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예전과 달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접근이 많이 달

라졌다. 앞에서 언론이 사건을 호명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데이트 폭력 대신에 교제 폭력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8). 한겨레는 여가부와 전국언론노

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데이트라고 지칭하면 낭만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폭력 

사건의 심각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성범죄의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명명하기보다는 가해자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연인폭력.’ ‘파트너 폭력(유엔)’으로 부르기도 한다. 언론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드

러냄으로써 사건의 책임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미디어에서 청년 세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피기 위해 유튜브에서 자료를 수집했고, 유튜

브의 다양한 뉴스생산자가 묘사한 청년을 분석했다. 주류 언론 중에서 방송은 청년 세대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전달했으나 청년 백수, 취업 의지가 없는 청년 등 청년 세대를 부정적으로 명명했고, 취업난을 사

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 개인의 의지에 주목해 개인적 문제로 접근했다.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언론은 세대 간 갈등을 강조하는 보도 태도를 자주 보였다. 한정된 일자리를 세대 

간에 나눠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청년 세대 일자리와 4050 일자리, 은퇴 이후의 일자리를 구분하

6) 女 87%·男 75% “연인의 과도한 집착은 데이트 폭력”, 세계일보 2023년 9월 30일 자

7) 데이트 폭력, 10건 중 2건은 강력범죄, 더파워, 2023년 8월 9일자　

8) ‘데이트 폭력’ 대신 ‘교제 폭력’이라 쓰겠습니다. 한겨레 2023년 4월 29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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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각 산업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전망을 하는 것이 청년 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주목할만한 점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의 청년 실업 문제, 취업난을 다룸으로써 한국의 실업률, 취

업난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물론 세계 경기의 침체, 

전쟁으로 수출에 영향을 받고, 금융 불안 등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나 한국의 경제 구조나 경제 상

황에 대한 분석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 세대와 2.30대 여성을 구분해서 따로 언론 보도를 살핀 결과를 보면 젊은 여성은 범죄 사건의 피

해자,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했다. 독립적인 여성상을 부각했으나 이들이 왜 좋은 

학벌과 실력을 갖추고도 취업 경쟁에서 배제됐는지 구조적인 접근은 부족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점에서 기성세대는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희망을 안고 살아가도

록 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취업 교육 기회 제공, 실업급여 

지원 등 단기적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나 전세 사기, 기업의 신입 사원 공채 취소 등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

다. 언론은 정부의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문제는 없는지 비판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기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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